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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서울숲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약 15만 평 넓이로 조성된 시민공원으로 한국관광데이터랩 성동구 지역 분석결과 내국인, 외국인 인기 방문지 1위로 나

타나는 지역 인기 관광지이자 시민들의 여가, 휴식공간이다. 서울숲 방문객은 크게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로 구분되며, 공원 내에는 흙길과 아스팔트길이 

조성되어 있다. 이외 별도로 조성된 자전거 전용 동선은 없지만 안내판을 통해 자전거 이용자를 포장도로로 안내하여 이용자 동선 구분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이용객들이 별도의 동선 구분 없이 흙길과 아스팔트길을 혼용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두 집단이 공원을 이용할 때 충돌하거나 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등 동선 갈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설문조사를 진행해 두 집단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선행 연구 정리

선행연구에서는 한강시민공원의 자전거 이용자와 도보 산책자 간 레저갈등을 연구하였다. 2010년 기준 한강시민공원의 체육행위는 도보 산책(27.7%), 

자전거 타기(6.7%) 순으로 많았으며 두 집단 간 심리적 갈등과 외적 갈등의 원인 및 대처 행동을 분석하였다. 설문을 통해 연구를 진행한 결과 자전거 이

용자가 도보산책자들에 비해 한강시민공원에 대한 애착 및 활동에 부여하는 개인적 의미가 컸고, 도보산책자들은 자전거 이용자들의 주행속도로 인해 불안

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으며 자전거 이용자로 인해 산책로가 무질서해질수록 자전거 이용자와의 자원경합을 회피하려는 경합이 컸다. 한편 자전거 이용자

는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는 법규, 도보산책자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도보산책자보다 레저갈등이 높았으며, 이를 줄이기 위해 

궁극적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 시간 및 장소를 옮겨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참고해 서울숲 역시 두 집단 간의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2.2 설문 방법

설문은 서울숲을 이용하는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설문을 병행하였다. 편의를 위해 구글 퀴즈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지 작

성 후 지역민 및 자전거 이용자 커뮤니티에 설문지를 게시하거나 직접 서울숲 방문객들에게 설문하였다. 또한 보행자용, 자전거 이용자용으로 문항을 세분

화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2.3 설문 내용

보행자/자전거 이용자 구분 문항, 일반 질문(성별, 연령대, 서울숲 방문 횟수), 서울숲 길 만족도, 주 이용도로(흙길, 아스팔트길) 및 이용 이유, 서울숲 

길 분리 인식 여부, 서울숲 이용 시 구분에 따른 도로 이용 여부 및 이유, 차후 길 개선점 등 총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보행자 응답 결과

2023년 5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보행자 39명, 자전거 이용자 17명, 총 56명에게 현장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숲 산책 시 주로 흙길(71.8%), 아스팔트길(28.2%) 순으로 다수의 보행자가 흙길을 이용하였으며 이용 이유는 흙길의 경우 주위 경관 우수(50%), 

이유 없음(28.1%), 길 폭이 넓어서(9.4%), 기타 순, 아스팔트길의 경우 포장 우수(73.3%), 큰 이유 없음(13.3%),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보행자/자전거 이

용자 동선 분리 여부는 긍정이 53.8%로 약 두 명 중 한 명 꼴로 인지하고 있으나 산책 시 아스팔트길 이용은 이용해본 경우가 84.6%로 대다수 이용자가 

아스팔트길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 이용 이유는 큰 이유 없음(45.5%), 흙길 이용 불편(27.3%),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차후 서울숲 동선 개선 시 보행자/

자전거도로 간 동선구분(53.8%)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으며 이외 편의시설물 정비/추가(15.4%), 도로 폭 정비(10.3%)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현재 서울숲 

길의 개선점으로 응답한 길의 포장상태(41%), 편의시설물 상태(35.9%), 도로폭(12.8%) 등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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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보행자 응답 결과

3.2 자전거 이용자 응답 결과

서울숲 산책 시 주로 흙길(64.7%), 아스팔트길(35.3%) 순으로 다수의 자전거 이용자가 흙길을 이용하여 동선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용 이유는 흙길의 경우 주위 경관 우수(46.2%), 길 폭이 넓어서(23.1%), 큰 이유 없음(15.4%), 기타 순이며 아스팔트길의 경우 포장 우수

(61.5%), 큰 이유 없음(30.8%),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보행자/자전거 이용자 동선 분리 여부는 긍정이 64.7%로 보행자보다 많은 수가 인지하고 있으나 

산책 시 흙길 이용은 이용해본 경우가 94.1%로 대다수 이용자가 흙길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 이용 이유는 큰 이유 없음(50%), 아스팔트길에 사람이 많음

(18.8%), 아스팔트길 이용 불편(18.8%),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차후 서울숲 동선 개선 시 보행자와 마찬가지로 보행자/자전거도로 간 동선구분(52.9%)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으며 이 외 편의시설물 정비/추가(23.5%), 도로 포장 정비(11.8%) 순으로 나타나 현 서울숲 길의 개선점으로 응답한 편의시설물 상태

(58.8%), 포장상태(71.2%) 등과 유사했다.

그림 2. 자전거 이용자 응답 결과

3.3 결론

양 그룹 모두 흙길 이용자가 많았으며 특히 자전거 이용자의 경우 두 그룹 간 동선 분리를 권장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흙길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가

장 큰 흙길 이용 이유인 주위 경관 조망을 위해서로 분석되어 서울숲 방문 시 경관 조망 욕구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숲 동선 분리에 대한 인식은 자전거 이용자가 보행자보다 우수했으나 양 그룹 모두 실질적인 동선 분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서울숲 내 

부분적으로 미설치된 아스팔트길 및 경관 조망을 위해 흙길을 이용하는 행위 때문으로 분석된다. 양 그룹 모두 차후 개선점으로 보행자/자전거도로의 확실

한 구분을 원한 만큼 서울숲 동선 개선 시 이를 반영하여 자전거도로를 별도 조성해 동선을 분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안내판 

추가 설치 및 이용자 시선에 맞게 높이 조정 등 현재보다 동선 분리에 대한 인식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동선 분리 시 

자전거도로 경관 정비, 필요 시 추가 식재 등을 통해 동선에서 보여지는 경관을 개선하여 경관 조망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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